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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협상 구조에서 개방 반대만을

고수하기는 어렵다

미국의 우회전략 파악하고 대응 모색

UR의 시청각서비스 협상과 달리 이번 미국의 요구는

지상파 TV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케이블, 위성, 초고속통신망 등

모든 뉴미디어 분야를 포괄한

전방위 개방 의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의도는 영화의 경우만 하더라도

종전에는 극장이

가장 중요한 유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지금은 유무선 통신기술의 발달로

극장을 통하지 않는 영상배급이 많아지고

홈엔터테인먼트 시장과 디지털 영상물 시장이

급팽창함에 따라 스크린 쿼터와

방송프로그램 쿼터의 장벽을 뛰어 넘어

다른 컨텐츠 배급 경로의 자유화를 통해

시청각서비스 시장 자체를 개방토록 공략하겠다는

우회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해외시장 개척과 국내시장 여건 정비 필요우리의 시장 자체를 키운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시청각서비스의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해외시장의 적극적 개척으로 나타나게 되고, 

국내 시장에서의 컨텐츠 제작, 유통을 둘러싼

시장 여건의 정비로 나타나게 된다. 

특히 디지털로의 전환을 앞둔

뉴미디어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 자본의 투자 참여폭을 더욱 넓혀서

국내 통합미디어 그룹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한편, 기존 쿼터제를 통한

수세적 방어전략을 수정, 

국제 공동 제작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금(incentive)제도 등과 같은

간접 지원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